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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10월 25일(수)
총 3매

담당
부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

∙공공건축팀장 김상진 ☎440-4331
∙담당자 박지훈 ☎440-4334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0월 25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

‘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’에서 인천시민애(愛)집(인천시, 에이

피건축㈜ 이인덕, ㈜카툰캠퍼스 조희윤)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

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되는 ‘우리사랑상’(문체부 장관상)을 수상 

했다고 밝혔다.

올해로 18회째를 맞는 ‘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’은 품격 있는 생

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

이기 위해 지난 2006년도부터 수여해 왔다.

‘우리사랑상’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·활용해 주

민들의 공간 환경을 개선한 장소에 시상한다.

시장관사로 사용하다 2021년 7월 시민들에게 개방된 ‘인천시민애

집’은, 우수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건축문화 위상을 

‘인천시민애(愛)집’, 문체부 장관상 수상
- 25일, 2023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리사랑 부문서 수상 -

- 201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‘인천아트플랫폼’ 이후 13년 만에 쾌거 -



- 2 -

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이번 상을 받았다.

인천시의 이번 수상은 지난 ‘201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’에서 

‘인천아트플랫폼’이 최우수상(국무총리상)을 수상한 이후 13년 만

의 쾌거다.

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“13년 만에 수상을 통해 인천시

는 공공건축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”며 “앞으로 인천시의 

우수한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시민 삶의 품격향상을 위해 더욱 힘

쓰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민애(愛)집은 옛 송학동 시장관사로, 인천 개항의 역사

를 간직한 중구 송학동(신포로39번길 74)에 자리한 건물로 대지면적 

2,274㎡(688평), 건축 연 면적 368.46㎡(112평) 부지에 지하 1층, 지상 

1층의 본관동과 관리동, 야외정원으로 구성돼 있다. 

개항 이후 일본인 사업가의 별장으로, 광복 이후 여러 용도로 사용되

다가, 1965년에 인천시가 매입 1966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존 한

옥을 신축해 시장관사로 사용해 오다가 2021년 7월 시민들에게 개방

됐다.

현재는 인천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복합 역

사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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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 인천시민애(愛)집 

※ 수상 사진은 행사(16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